
“오늘날 현실적 교회의 문제는...”  

 

성경에서는 교회가 진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밝힌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근본이라고 말씀한다.  

이런 진리가 엄연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가 진리를 찻는데에 초점을 마추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계속 진리를 탐구하고 찻으라고 한다. 

찻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계시된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 문제다. 

귀 있는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진실로 귀 기울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왜 일어 났을까? 교회안에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연 

하게 발생한 바리새인들이 많기 때문 이다.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하지 않으며, 

자신을 바리새인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레리 오스본 목사가 쓴 '당신의 열심히 위험한 이유' 라는 책의 글을 인용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자신의 신앙에 철저히 헌신했다. 신학적으로도 빈틈이 없었고, 

성경본문에 달인이었다. 이해하기 힘든 계명에 대해서도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순종했다. 

행여 하나라도 놓칠까 두려워 따로 별도의 규칙들을 만들기도 했다. 영적 훈련에 대한 이들의 

수용은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업신 

여길 권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누구도 치르려고 하지 않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었기 때문이다." (30-31쪽)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도 첫예배를 준비하며 바리새인들이 우글 거리는 교회로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히 가르치고... 나 자신 또한 주님의 재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솔선 수범하여 교회를 위해서 누구도 치를 수 없는 대가룰 치르고도 자신의 권리나 명예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말아야 하겠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새삼 다짐해 본다. 이제 6일 

남았다...! 어제 새로산 장비 점검과 지역사회에 우송할 전단지를 마쳤다... 

 

첫째로, 셔만옥스 지역에 사는 150가구 정도의 한인들이 나의 복음적 영역의 첫 목표다. 

 

5월 3일 주일 '첫 예배' 에 전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본문이 정해졌다. 결국 마가복음을 

택했다. 마가복음 1:14-15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개정판) 

 

기독교의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개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활동적으로 나타남을 

전할거다. 힘차게... 그리고 확신 있게... 

 

제일 먼저 나의 마음을 사로 잡은 말씀은 "요한이 잡힌후" 란 말씀이다. 왜 "요한이 잡힌 후" 

였을까? 왜 그때가 되서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요한이 잡힌 후" 부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활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는 지금 말씀에 의해서 흥분하고 있다. 무엇인가 분명하게 느낄수 있는 성령의 활동하심이 내 

영혼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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